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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식사상 3■

유식삼십송 의 초두에서 세친은 유식설의 핵심을 일송 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 .一頌『 』

由假設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變唯三

유가설아법‘ ’由假設我法

아와 법을 가설한다는 것은 실제 대상이 있어 그것을 있다고 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으■

로 설한 것을 의미한다.

아 와 을 가설 함으로 말미암아서( ) ( ) ( ) ( )我 法 假設 由ㅡ

유종종상전‘ ’有種種相轉

갖가지 상 의 전개 가 있게 되었다( ) ( ) ( ) ( ) .種種 相 轉 有■

피의식소변‘ ’彼依識所變

그런데 이것 은 식이 변화된 것 식이 변화시킨 것이라는 뜻도 된다 에 의지( ) ( , )彼 識所變■

한다( ) .依

차능변유삼‘ ’此能變唯三

이 능변 은 오직 세 가지 밖에 없다( ) ( ) ( ) ( ) .此 能變 唯 三■

능변은 변하는 주체를 의미한다.ㅡ

갖가지 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겨나고 유지되게 하는 이유는 아와 법과 같■

은 것들을 임시적으로 설했는데 고착되고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착된 것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식 의 제일전변 에 의하여 제팔식 인 아라야식 혹은 이숙식 이 성립한“ 識 第一轉變 第八識 異熟識

다.”

제 식 아라야식 습기 종자 를 저장하고 있는 의식8 alayavijnana . ( )̄ ̃ ̄
제 식 아라야식과 함께 말나식도 작동하게 된다 자의식7 manas( .)

제 식 대상을 인식하는 것6 mano-vijnanã ̄
식 제 식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5 6 . / / / /前

제 식이 능변하는 세 가지 식이고 제 은 전오식을 포함하는 것이다6/7/8 6 .■

제 식을 요가체험을 통해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발견했다는 측면보다는 분석을 통해8/7/6■



서 마음의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능동적인 인식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상을 받아들이기만/ / / /ㅡ

하는 식이다 이것에 대해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제 식이다. 6 .

육식 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의 육근 이 의존하여 대상을 요별“ , , , , ,六識 眼 耳 鼻 舌 身 意 六根 了別

하기 때문에 요별경식 이라 부른다.”了別境識

요별경식 대상을 요별하는 식 이라는 의미‘ ’ ‘ ’■

이 가운데서 처음 오식 은 오직 각각의 감각기관에 현존하는 대상들만을 아무런 사유“ 五識

나 분별도 없이 지각하는 데 비하여 제육식 인 의식은 정신적 현상들뿐만 아니라 오식第六識

을 통하여 주어지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분별과 집착을 한다 그 뿐 아니라 의식은 현존.五識

하지 않는 대상에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회상하기도 하며 아무.

런 대상이든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의식이 오식과 함께 생기할 때를.

오구의식 이라 부르며 의식의 그 자체만으로 단독으로 생기하는 경우를 독두의식五俱意識 獨

이라 부른다.”頭意識

식의 기능은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여기서 생겨난다6 .■

아라야식의 활동과 함께 제 식인 말나식도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식 의 제이전 이“ 7 . 識 第二轉

다 말나식은 사량 을 위주로 하는 사량식 으로서 아라야식을 대상으로 하여 아집. 思量 思量識

을 일으키며 항시 아견 아치 아만 아애 의 사번뇌 를 동반한다고, , ,我見 我癡 我慢 我愛 四煩惱

한다 샹키아철학에 있어서 아함카라 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이다 마나식은 아라야. ahamkara .̇ ̄
식과 같이 자나 깨나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 식으로서 나머지 여섯 가지 식들은 각각 개별,

적으로 활동하다가 중지하지만 마나식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인간의 정신활동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심층적인 식인 것이다.”

사람은 늘 자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잠을 잘 때나 자지 않을 때나 깊은 꿈을.■

꾸고 있을 때나 특별한 명상체험을 통해 이것을 종식시키기 전까지는 늘 작용하고 있는 것

이다. 꿈도 없는 잠에 들어가면 대상에 대한 인식은 멈추지만 그 상태에서도 마나스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ㅡ 자아로 집착하는 대상이 아라야식이라는 것이다 식은 저기 꽃이 피어 있다. 6

고 하는 것을 보지만 누가 보는지는 모른다 저기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마나스이다 마나스에서 아집이 나온다. .

대상에 대한 집착 은 식에서 나오고 자아에 대한 집착 은 식에서 나온다 하( ) 6 ( ) 7 .法執 我執ㅡ

지만 실제로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제 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7 .

제 식을 제외하고 식이 존재할 수 없다7 6 .■



원래 세상이 먼저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자의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인식이 나온다는 것이다. .

인식주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며 그 인식에 기반해서 세상■

이 존재한다.

식 의 제일전변 에 의하여 제팔식 인 아라야식 혹은 이숙식 이 성립한“ 識 第一轉變 第八識 異熟識

다 아라야라는 말은 장 즉 창고라는 말로서 이 식이 그 안에 업에 의하여 훈습 된. ,藏 薰習

습기들을 종자 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식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혹은 우.種子 藏識

리의 업의 종자라고 하여 이숙식이라고도 불리며 나머지 모든 식들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본식 이라고도 한다.”根本識

제 식은 능동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종자들을 받아들인다8 .■

행위하는 주체의ㅡ 식과 식에 의해 인식작용 대상과 자기에 대한 인식 이 일어나는데 그6 7 ( )

인식의 결과들은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식에 들어가서 저8

장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 그와 같은 현상들을 또 보게 될 때 과거의 인상이 그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왜 중생이 잘못된 생각을 반복하고 왜 그 생각들이 유지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라야■

식이다.

여도지죄▲ [ ]餘桃之罪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말로 총애를 받는 것이 도리어 죄를 초래하는 원인이,ㅡ

된다는 뜻.

한비자 의 세난편 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 나라에 미자하 라( ) ( ) . ( ) ( )韓非子 說難扁 衛 彌子瑕《 》

는 미소년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몰래 임금의 수레를 훔쳐 타고 나갔다 그 나라에는 왕의 허가 없이 왕의 수레를 타면 두.

다리가 잘리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위왕은 오히려 효성이 지극하.

다며 상을 내려 칭찬했다 또 하루는 미자하가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너무 좋다며 반쯤 먹.

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그 맛있는 것을 다 먹지도 않고 과인에게. “

주다니 진정 너의 사랑을 알겠도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에 대한 왕의, .” .

사랑이 식자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미자하를 꾸짖으며 이놈은 본래 성품이 좋지 못한 놈이“

다 예전에 나를 속이고 수레를 탔으며 나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었도다 라고 말했다. , .” .

이처럼 과거에는 총애를 받던 일이 나중에는 죄의 근원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애정

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을 가리킨다.

만약 의식의 순환을 닫힌 구조로 파악하게 되면 중생은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전혀ㅡ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의식은 다른 의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 안에. .

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유식삼십송에서는 의식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고 한다 그래서 잘. .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요가수행이다 명상수행을 통해서 잘못된 의식. .



의 흐름을 다듬어가는 것이다.

진여 참으로 있는 그대로의 그것 를 깨달은 사람이 부처이다 원성실성이 진여를 깨달은( ) .ㅡ

것이고 진여의 모습이 연기이기 때문에 인식틀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칼루파하나는 모든 것은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은 개념이다 라고 번역을‘ ’ ‘ ’ㅡ

한다.

우리의 머리 속에 개념화된 것들에 의해 우리는 세계를 구성해서 본다는 관점에서 설명■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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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이 란 말은 우리의 행위는 선악의 구별이 있지만 과보로서의 아라야식 자체“ 7) ‘ ’異

는 비선 비악 의 무기 로서 이류 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非善 非惡 無記 異類

이숙 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다른 때에 그 과보가 익어서‘ ’ (1)■

나타난다고 보는 해석과 다른 하나는 종자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2)

지 모르는데 다른 때에 현행으로 드러나면 선인지 악인지 나타난다고 보는 해석이다.

종자의 형태로 있을 때는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ㅡ 불교적 입장에서 선악은

본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행위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있는 것이다.

불교는 결정론적 입장을 경계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습기들을 능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ㅡ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가진 경험적인 축적

들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라야식의 전변이란 아라야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들이 발아하고 성숙하여 나타나게“

되는 제식의 분별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라야식 내에 잠재해 있던 종자들이 현세화 하여 나타나는 식들을. 現勢化

전식이라 부르며 이와 더불어 현상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현행 이라고 한다 주체와 객.現行

체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 신체와 환경 이 모든 것이 아라야식의 전변에 의하여 나, , ,

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현된 세계에 근거하여 우리는 업을 짓고 업은 또.

다시 종자들을 훈습하여 아라야식에 저장되게 된다 어떤 종자들은 현현되지 않고 종자로서.

남아 있으면서 서로 자류상속 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계들을 말하여 유식학에.自流相續

서는 라 한다 아라야식은 흐르는 물과 같이 항시, , .種子生現行 現行薰習子 種子生種子〈 〉

변천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아라야식은 항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구체적인 인식작용도 하지 않는다 아라야식 자체는 번뇌에 덮여 있지도 않고 선과 악에 대.

하여 중성적 인 존재이나 아라야식 내에 있는 종자들은 선악의 구별이 있다고 한( ) ,無記

다.”

아라야식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라야식을 오염된 것으로만 보는 관점(1)■

이 있고 오염되어 있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며 아라야식(2) (3)

이 본래 깨끗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대개 유식에서는. 진망화합식(眞妄和合

으로 아라야식을 바라본다) .識

ㅡ만약 아라야식을 순전히 오염된 식이라고 보면 아라야식 안에서 스스로 전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존해서 아라야식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되고 아라야식 밖의 무언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아말라식. ( )阿末羅識 같

은 개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ㅡ만약 깨끗한 종자만 있다고 할 때 그 깨끗한 종자는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처

럼 결정된 본래성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동아시아불교 쪽.

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래장과 유식사상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본각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 (

음 과 같은 초월적인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유식에서 말하는 깨끗한 종자)’ .

는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정화의 능력이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이 악을 지을 능.

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선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라야식.

이 잘못된 관념으로 오염되어 있을 지라도 인간에게는 자기반성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반성과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관념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한다.

아라야식에 잘못된 종자가 있다고 할지라고 그것이 정말로 결정되어 있는 알맹이 같은 것ㅡ

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분별될 수 있는 활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이

다 즉 그러한 경향성 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 ’ .

■ 종자를 고정된 실체로 보면 안 되고 어떤 경향성 같은 것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내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그런 부

분들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

스로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승기신론 에 신해 라는 개념이 나온다 신해 는 인간 안에 갖추고 있는 사‘ ’ ‘ ’ . ( )信解■

유능력이고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작용력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사유능.

력은 가장 긍정적으로는 부처를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지옥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유식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초기불교의 마음에 대한 이론이 좀 더 정교한 분석으로 나타■

난 것으로 그것이 팔십설 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식의 철학은 대승불교가 전개되면서 등‘ ’ .

장한 공사상에 기반해서 중생들이 왜 잘못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파고들어

가 그 기제를 밝혀놓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식사상과 공사상은 기본적으로 관심분야가 다르다.ㅡ 공사상이 주로 존재와 언어의 문제

에 치중한다면 유식사상은 의식과 의식기제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을 같은 차원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

인가 논쟁하는 것은 철학사적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모적인 논쟁이다.

ㅡ유식은 관념론이 아니다 물론 변계소집성의 관점에서는 중생이 자기 관념 속에 살고 있.

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론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유식은 관념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것을 벗어나 원성실성에 도달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재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식. /

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식은 관념론이 아니다.


